
＜한국어・韓国語＞
고치현 국제교류협회(KIA)・고치현 12/15 작성

【코로나】 <12월 14일> 고치현 지사 부탁말씀

l 지난 9일, 고치현 「감염증 대책 기준」 단계를 두 번째로 높은 「특별경계(빨강)」로 격

상했습니다. 그러나 이후로도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.

l 12일에는 27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.

l 확진사례를 보면 「술자리・회식」에서 감염된 것이 확인됩니다.

l 회식과 술자리에서 감염되어 가족과 회사 동료까지 확진된 사례가 많습니다. 특히

가정에서 병세가 심각해질 수 있는 고령자가 확진된 사례도 많습니다.

l 더 이상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. 이에 16일부터 30일까지 고치현 내 음

식점은 저녁 8시까지만 영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협조해주신 음식점에는 1일

당 2만 엔, 최대 30만 엔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.

l 송년회 시기인 만큼 음식점에 영향이 크겠지만 더 이상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해야

합니다. 사회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은 「코로나 확산방지」에 힘을 쏟

을 때입니다. 음식점 관계자분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.

l 주민 여러분께서는 12월 30일까지 코로나 확산방지대책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
회식은 주야간 관계없이 「4명 이하」, 「2시간 이내」로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l 최근 고령자 확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현재 중증환자는 1명이지만 산소호흡기가

필요한 환자가 7명으로 증가했습니다. 병세가 심각해질 수 있는 고령자와 기저질환

이 있는 분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주류판매 음식점 방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.

l 연말에 2주 이상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을 부탁드리는 것이 대단히 송구하지만, 코

로나가 진정되어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.

주민 여러분, 음식점 관계자께 협력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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